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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9 월 16 일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  

조선업 및 선박해체업종 액션그룹 회의 채택 결의안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투쟁에 대한 연대 
 
 
국제제조산별 조선및선박해체분과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백호선지부장이 60 미터에 

달하는 턴오버 크레인 고공농성 및 전면파업 상황에 대하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며, 한국의 현대중공업 사측에서 자행한 노조원에 대한 

폭력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방지 및 사과를 요구한다. 
 
현대중공업은 작년에도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사측 경비대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20 여명의 노동자들이 다치고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국장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국제적 지탄에 대상이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또다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측 

경비대가 여성조합원의 안면을 가격하여 여성조합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노동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매년 반복되는 노조원에 대한 폭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되며 있을수도 없는 만행이다. 
 
국제제조산별 조선및선박해체분과는 이러한 현대중공업 폭력에 대하여 긴급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다. 한국정부는 현대중공업내 노조원 폭행과 관련하여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노조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를 하여야 한다. 
 
국제제조산별 조선및선박해체분과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부장이 

고공에서 땅에 내려올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현대중공업 사측의 비상식적인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